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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presents the basic data of career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lifelong pedagogical 

reality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PWT) of the retirement 

anxiety adjustment process of middle-aged men in their 50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Strauss and Corbin's (1998)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was used. Participants in this study 

recruited 11 middle-aged men in their 50s who are currently employed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ccording to theoretical sampling.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What is the 

experience of the retirement anxiety adjustment process of middle-aged men in their 50s who are 

currently employed in a person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 As a result of analysis with 

grounded theory, a total of 105 concepts, 40 subcategories, and 17 categories were derived. In 

addition, a model of the retirement anxiety adaptation process, which changes into four stages of 

‘a self-awareness period, a search period, a receptive period, and an adaptation period’, and a 

core category of ‘advancing toward maturity in old age through pain caused by 

disconnection’was fou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o help middle-aged men in their 50s 

who are currently employed in their retirement anxiety adjustment process an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adaptation, and to grasp the realistic experiences of middle-aged men in their 50s who 

grew up in the 1960s and 1970s, which has great significance. Theses results imply that a 

government-private policy support system should be prepared for them,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being a middle-aged man in his 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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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50대 중년남성들의 은퇴불안 적응과정을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PWT) 관점에서 진로·심리상담 및 평생 교육학적 실체이론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

구의 참여자들은 서울·수도권에서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 11명을 이론적 표본추출에 따

라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개인·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현재 취업 상태인 50대 중년남성

들의 은퇴불안 적응과정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근거이론으로 분석한 결과는 총 105개의 개념

과 40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자각기, 모색기, 수용기, 적응기’

의 4단계로 변화하는 은퇴불안 적응과정 모형과 ‘단절로 인한 고통을 통해 노년기의 성숙성을 향

해 나아감’이라는 핵심 범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들의 

은퇴불안 적응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과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1960∼1970년대에 성장

기를 보낸 50대 중년남성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파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50대 

중년남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정부·민간의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시

사한다.

주요어 : 50대 중년남성, 은퇴/퇴직불안, 일의 심리학(PWT),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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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중년남성들은 1997년의 IMF 구제금융·2008년의 글로벌금융 위기 사태로 인한 강

제적인 조기퇴직·구조조정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퇴직, 국가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파견 계약직의 증가, 정리해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

자들의 휴·폐업 등 다양한 경로와 복잡한 형태의 비자발적인 은퇴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

아가고 있다(Lee & Lee, 2015). 국내기업은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생애주기의 특성적인 인식 때문에 60세의 정년퇴직제도를 선택 중이다(Bang, 2010). 이로 인

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중년남성들은 소득-크레바스(income crevasse)에 대한 두려움으

로 비자발적인 은퇴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Lee & You, 2017). 이를 증명하듯이 

Statistics Korea(2015)에 의하면 중년남성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

인은 외부압력에 의한 비자발적 은퇴가 72.8%였고, 자발적인 퇴직은 9.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은퇴에 대한 중년남성들의 실직·재취업 등의 불안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한 국가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재취업지

원 서비스법」(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6),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7a), 「중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7b), 「직업안정법」(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20) 등의 법률을 제·개정하면서 중년남성의 고용 안정화와 정년연장제도를 우대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후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서구에 비해 늦게 도입한 한국 정부

는 민간 기업들에게 정년의 연장을 강제적으로 의무·법제화를 하지 못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중년남성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정은 은퇴불안의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데 제·개정된 법률에서조차 중년남성들은 고용과 은퇴불안에 대한 적극적인 도

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진로·심리상담 분야에서는 경제적 제약과 사회적 소외가 성인의 진로 선택과 일의 

경험에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즉 진로발달과 일의 경험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진로 적응성(career adaptability) 등의 내적 요인과 경제·사회·문화

적 배경 등의 외적 요인이 어떻게 괜찮은 일(decent work)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중

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진로·심리상담에서는 맥락적 요인의 영향력을 비중 

있게 반영한 일의 심리학(Psychology of Work Theory: PWT)으로 진로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An & Jung,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기 은퇴·퇴직 불안자의 생생한 목

소리를 담은 새로운 이론적 접근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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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맥락 속에서 경험되어진 은퇴불안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적응하는 과정의 생생한 목

소리 자료를 심층·지속적 비교하고 반복적 분석하여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은퇴불안에 대

한 퇴직·재취업의 적응적 측면과 일의 심리학의 맥락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차별성 있는 적

응단계 및 유형화의 ‘실체이론’을 도출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Ⅱ. 이론적 배경 

1. 은퇴불안의 정의

은퇴불안(retirement anxiety)은 Fletcher & Hansson(1991)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곧 다

가올 퇴직에 대하여 지속적 느끼는 극심하고 치열한 두려움과 불편감을 의미한다(Oluseyi & 

Olufemi, 2015). 국외에서는 은퇴불안을 퇴직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Retirement에서 

비롯되는 모든 불안’으로 정의하고 있다(Fletcher & Hansson, 1991). 그리고 국내연구에서

도 마찬가지로 Retirement를 은퇴(隱退)와 퇴직(退職)으로 번역하여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재 시대에서 은퇴는 주된 일자리

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생활비 보태기 등을 위해 다시 구직경쟁 속에서 더 낮은 임금과 더 

위험한 근로조건으로 재취업을 선택해야 하는 부분 은퇴부터 더 구직활동의 의사가 없는 완

전은퇴까지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이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를 고려한 세계적인 추세이

기 때문이다(Choi, 2005; Kang, 2009; Kim, 2018; Korea Labor Institute, 2012; Lee, 2017). 실

제로 한국의 중년남성들은 심층 면담에서 은퇴·퇴직을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밝

히고 있다(Oh, 2016). 

2. 은퇴불안의 연구 동향

현재까지 중년남성들의 은퇴불안 현상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인식하면서 은퇴불안의 개념 도입 이후로 국

외에서는 Nsirmobi & Ajuwede(2005), Oluseyi at al.(2015)과 국내에서는 Lee(2014), Lee & 

Lee(2015), Lee & Lee (2016), Lee(2017), Seo(2018)의 양적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했

다. 그러나 중년남성들이 개인·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시간과 경험의 흐름에 따라 ‘어

떠한 과정을 통해 은퇴불안에 적응되어 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간과되어왔다. 인간의 발

달적 관점에서 중년남성들은 사회생활과 개인의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사회와 함께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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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을 가지고 있다(Hyeon, 2016). 즉, 중년남성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은퇴불안을 수용하거나 저항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 이 은퇴

불안 적응의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개인·환경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

인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하기에는 양적 연구만으로 한계가 있다(Nsirmobi et al., 2005; Seo, 

2018). 다시 말해 중년남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직업수행의 불만족, 심리적인 우

울과 불안의 압박감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 등 은퇴불안의 피해에 지속적 노출되어 있다. 그

런데 이러한 상황이 이들을 어떠한 문제 행동으로 연결하게 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서는 국가·사회·개인적인 삶의 질에 악영향의 근거가 되는 은퇴불안에 대한 관심이 상대

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가. 국외의 은퇴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국외의 질적 연구에서 은퇴불안과 유사한 주제로 중·노년기의 남녀가 은퇴계획을 하지 

않은 내러티브 연구(Moffatt & Heaven, 2016)와 은퇴의 경제적 준비계획(Gupta & Pradhan, 

2017), 생계비 보태기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고령 근로자(Sewdas et al., 2017)의 경제적 관

련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국외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는 은퇴자들의 베

이비부머의 여가에 대한 이해(Genoe et al., 2016) 등의 삶의 질과 과정에 대한 은퇴불안의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서 경험해 나가는지에 대

한 심도 있고 다각적인 관점의 질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국내의 중년남성 은퇴불안에 대한 양적 연구 

이러한 국외의 연구에 반해, 국내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의 양적 연구는 ‘경제적 은퇴불

안’을 중심으로 은퇴 준비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Lim, 2008; Oh, 2019; Shin, 2012), 

‘사회적 은퇴불안’을 중심으로 직업의 세계에서 재취업, 직무·조직의 몰입, 일의 의미, 

여가활동 등과 은퇴불안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Kim, 1996; Kim & Byun, 2016; Lee, 

2017; Lee, 2016; Seo, 2018; You, 1998), ‘심리적 은퇴불안’을 중심으로 은퇴불안과 가족 

갈등, 심리적 안녕감, 중년의 위기 등을 분석한 연구(Jang, 1998; Kim & Jung, 1992; Lee & 

Lee, 2016; Park, 2015; Seo, 2018)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Lee & Lee(2015)의 한국형 

중년기 은퇴불안 척도가 개발된 이후부터는 양적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중년남성의 은퇴불안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

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년남성의 은퇴불안 적응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양적 연구들은 은퇴불안에 대한 경험이 모두에게 동질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은퇴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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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적인 각 단계에 따른 각자의 개인적 성격특성 차이와 심리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Lim & Park, 2016; Lim et al., 2018; Ok, 2016; Park, 2015; Seo, 

2018; Yun, 2018).

다. 국내의 중년남성 은퇴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국내연구에서 중년남성 대상의 은퇴불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직한 중년남성은 불안·우울증으로(Shin, 2012), 자신감이 하락되어 퇴직 사

실을 주위에 밝히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Heo, 2013)를 가지며, 낮아진 자존심·위축됨·죄책

감과 동시에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억압된 분노감정을 가족과 지인에게 표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Lee & Lee, 2015). 그래서 이들은 직업적 위기의 절박함을 극복을 위하여 절

대적 신에게 귀의하거나 가족과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An, 2020). 특

히 50대 중년남성은 은퇴준비 정도가 자기 존재의 수용과 가족관계의 심리적 안정감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는데(Oh, 2016), 이를 통해 은퇴 준비가 은퇴불

안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베이비부머들은 관광 경험을 통해 존재적 은퇴불안을 극복하고 개인의 의미를 재생

산했다는 긍정적인 결과(Park & Lee, 2019)와 중년남성은 오히려 일상성의 단절로 인한 불

안으로 인하여 일상성을 탈구축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Jung, 2018).

라. 국내의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근거이론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대상의 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는 다음

과 같다. Hwang(2004)은 51∼59세의 중년남성 6명을 대상으로 ‘조기퇴직 후 생활 적응과

정’연구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어려움 속에 살아가며 적응하는 결과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

발하였고, Kang(2008)은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 16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적응과정’ 연

구에서 포용, 갈등, 무기력으로 적응하는 결과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했다. You(2015)는 53

∼59세의 베이비부머세대 남성 15명을 대상으로 ‘조기퇴직 적응과정’연구에서 삶의 방향

이 달라짐에도 변함없이 살아가며 적응하는 결과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였으며, Lee & 

You(2017)는 52∼59세의 퇴직한 중년남성 8명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의 과정’ 연구에서 

재취업 성공으로 인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적응하는 결과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였

다. 그리고 최근에 Park(2020)은 50∼65세의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퇴직경험과 

진로대처행동’연구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결과로 실체이론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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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들의 적응과정 연구의 결과들은 은퇴불안 적응 경험 과정을 논함에 있어서 본 연구

의 결과와 지속적인 이론적 비교의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3. 일의 심리학(PWT)와 은퇴불안의 관계성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을 낮추는 요인으로 ‘높은 진로 적응성’을 

검증되었고(Kim, 2019), 높은 진로 적응성 요인으로 한국인의 책임감, 긍정성 등 성격 특성

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Jang & Kim, 2011), 높은 진로 적응성은 괜찮은 일을 가질 수 있

게 하는 긍정요인임이 밝혀졌다(An, 2019). 이를 종합해 볼 때, ‘은퇴불안, 진로 적응성, 성

격 특성의 연관성, 괜찮은 일’은 일의 심리학(PWT)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PWT 

모형 연구(Duffy et al., 2016)에서 괜찮은 일을 갖는다는 것은 생존·사회적 연결·자기 결

정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 성격특성과 진로적응성은 심

리적 안녕과 일의 충만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남

성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은퇴불안과 진로적응성에 대한 진로·심리상담의 지원제도

를 통해 지지와 격려 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목적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경험되어진 은퇴불안에 대한 개인의 

성격특성과 적응하는 과정의 생생한 목소리 자료를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심층적

이고 지속적인 비교를 반복 분석하여, 50대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에 대한 퇴직과 재취업의 

적응적 측면과 일의 심리학의 맥락적 측면을 이해하는 차별성 있는 적응단계 및 유형화의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결과는 50대 중년남성을 지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에서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

를 수집·분석·비교를 지속하여 현상과 개념,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 모형

을 구축하고 연구대상자의 은퇴불안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심층적으로 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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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취업상태 또는 1회 이상의 재취업으로 현재 취업

상태에서 은퇴불안을 경험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50대 중년남성으로 표집을 하였다. 그 이

유는 중년기의 시작인 40대부터 은퇴불안의 심리적 변화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크게 경

험한다는 Lee & Lee(2005)의 연구와 중년남성 중에서도 50대의 나이가 산업인력 가운데 가

장 비자발적 은퇴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있다는 Kim & Jung(1992)의 연구, 그리고 50대

가 중년의 경험이 가장 풍부한 시기(An, 2018)이지만 50대 중년남성의 자살을 포함한 사망

률이 다른 연령대·여성에 비교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난 Statistics Korea(2018)의 자료에 근

거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즉 40대부터 비자발적인 부분 은퇴에 대한 예비 불안감을 경험한 

50대 중년남성들이 은퇴불안의 적응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되

었기 때문이다(Kim, 2012, March 9). 

본 연구에서는 서울·수도권에서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

나의 직종에 국한 시키지 않고 대상의 폭을 확장하였다.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들

의 은퇴불안 적응과정에서 경험 차이가 직종에 따른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중년기

에 적응하는 개인적 성격특성 차이로 인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직종의 50대 중년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

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표집 방법은 첫째, 특정 분야에 오래 종사한 사람의 

추천을 받는 평판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에 입각한 선정이다. 즉 50대 중년

남성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체 인사과 직원 또는 현장 소

장에게 추천을 받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둘째,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방식에 

의해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의의를 주변에 알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현재 취업상태

이면서 은퇴불안을 경험한 50대 중년남성을 소개받는‘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하

여서 최종 11명의 연구참여자를 표집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참
여
자

나 
이

최종학력
20대의

첫 직장/전공

이직
전직
횟수

50대의
현 직장/직책

부가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1 55 대졸 대기업/설계 3회 공기업/사원
아내의 소득
부동산 소득

중

2 51
대학원 
박사재학

대기업/설계 없음 기업/현장소장 부동산 소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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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자 1

첫 직장은 000 대기업에서 15년 근무한 후에 인생의 1차 자발적 퇴직을 하고, 30대 후반에 

소기업으로 재취업하였다. 그 이유는 평소에 로봇 만드는 일에 열망이 있었고,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취업하여 대기업과 비교되는 소기업의 업무

시스템 차이에 크게 실망하고 자발적 사표를 낸다. 그 후에 중소기업의 공채시험에 지원하

여 10년을 근무하게 되었다. 부하직원의 실수에 대한 팀장의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권고 퇴

직을 당하게 된다. 일정 기간의 실직 및 휴식 기간을 가진 후에 공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50대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이다.

나. 참여자 2

첫 직장으로 000 대기업의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25년째 근무 중인 현장소장이

다. 그동안 회사의 부도 위기를 몇 번 직면했지만 조강지처 같은 회사를 떠날 수 없다는 신

념으로 회사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한다. 회사 경영진에게 

올곧은 직언을 하여 한때는 관계 악화가 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경영진과 잘 지내며 재직 

중이다. 자기 발전을 위해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학업 중에 있다. 

3 59 대졸 중소기업/설계 5회 중소기업/대표 없음 중

4 54
대학원 
석사졸업

대기업/정치 10회 미국기업/이사 부동산 소득 중

5 54
대학원 
석사수료

대기업/전기 4회 중소기업/이사 아내의 소득 중

6 59
대학원 
석사재학

신문사/정치 없음 신문사/본부장 부동산 소득 중

7 57 대졸 대기업/화학 1회 주유소/대표
아내의 소득
부동산 소득

중

8 56 대졸 대기업/경영 1회 협회/전무
아내의 소득
부동산 소득

중상

9 53 대졸 군인/장교 1회 자영업/대표 아내의 소득 중

10 53 대졸 중견기업/경영 2회 중견기업/부장 아내의 소득 중

11 55
대학원 
박사졸업

대기업/건축 4회 기업/연구소장 아내의 소득 하

주: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숫자로 표시함으로 익명성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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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 3 

첫 직장은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30대 초반에 인생의 1차 자발적 퇴직을 한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왔었기 때문이다. 이후로 10년간 개인사업을 잘 해오다가 협력사

와의 갈등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다. 전 재산을 투자하여 대규모 식당을 창업했으나, 광우병 

파동의 영향과 식당 무경험으로 폐업하게 되었다. 친구들의 회사 또는 영업 등의 프리랜서

를 전전하다가, 다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개인사업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대표로 일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은 정해져 있지 않고 70세까지 계속 일할 생각이다.

라. 참여자 4  

첫 직장으로 000 대기업에 취업 되었다가 다시 케이블방송 PD로 직장을 옮겼다. 좀 더 자

신의 발전을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언론신문사의 신문사 기자로 10년간 근무

하다가, 30대 후반에 자발적 사표로 퇴직하였다. 그 이유는 경영진과의 갈등과 언론사를 발

판으로,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자기계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에 출

마해서 낙선해보는 큰 경험도 가지게 되었다. 비정규직으로 대학 시간강사, 칼럼 쓰기, 단행

본 발행 등으로 경력을 넓히다가 공기관 및 민간 기업, 그리고 중앙정부부처의 개방형 특채 

계약직 과장 공무원으로 여러 번의 입·퇴사를 반복하였다. 일정의 휴식 기간에는 1인 출판

사를 운영하여 개인사업을 하기도 했다. 10여 차례의 이직과 전직을 통해, 54세 재취업에 성

공해 현재는 미국기업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현재 직장과 직무에 무척 만족하고 있다.

마. 참여자 5 

첫 직장으로 000 대기업에서 3년 근무 후에 인생의 1차 자발적 퇴직을 하였다. 회사의 업

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고, 중년기에 자신의 개인사업을 위한 영업을 일찍 배우고 싶었다. 영

업을 배우기 위해 대기업 자동차 영업직으로 재취업했으나 진정성 있는 영업보다는 사기를 

배우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1년 만에 자발적 퇴직을 한다. 그 후에 선배의 제의로 다시 참여

자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기업에 입사하여 감리를 맡아 1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자기 계발

을 위해서 자발적 사표를 쓰고 퇴직한다. 그리고 000 대학교 교직원 시설팀에 공채로 입사

하여 20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였다. 지금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사로 현재 재취업의 상태

이다. 앞으로 60세 이후부터는 자신이 계획한 개인사업을 시작할 희망과 포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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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여자 6  

첫 직장으로 000 언론신문사의 기자로 입사하여, 30년 이상 근무하고 현재는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언론신문사에서는 임금피크제로 60세 정년퇴직을 보장해 주고 있다. 자

기 계발을 위한 학위취득을 위해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만약 60세 정년퇴직 이전에 민

간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면 자발적 퇴직을 하여 재취업하고자 하는 계획 중에 있

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에 관심이 많다.

사. 참여자 7

첫 직장으로 000 대기업에서 영업을 맡아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인생의 1차 명예퇴직을 

하였다. 대기업의 퇴직-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주유소를 위탁 운영 맡아서 대표로 재직 중이

다. 이 대기업의 퇴직-프로그램의 주유소 경영은 법적 정년퇴직인 60세에 종료될 것으로 예

상을 한다. 60세 이후의 창업 비즈 또는 재취업에 대해서 현재 고민 중이다. 종교 활동에 적

극적이며 사회적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 참여자 8  

첫 직장인 000 대기업에서 상무로 인생의 1차 명예퇴직을 하였다. 대기업의 퇴직-프로그

램으로 현재는 대기업 관련 회사인 000 협회에서 전무로 재직 중이다. 법적인 60세 정년퇴

직 후에는 개인사업을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놨으며,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자 항상 독서로 공부 중이다. 

자. 참여자 9

첫 직장으로 00 사관학교를 졸업하여 군인 장교로 근무하다가, 30대 후반에 군의 징계를 

받고 인생의 1차 퇴직을 하게 되었다. 군대 사고로 인한 비자발적 제대를 한 후에 사회에 적

응하면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겸손한 직업으로 영업직을 선택하였고 현재는 000 대

리점을 맡아서 17년째 자영업을 잘 해오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대견함을 

느끼고 있다. 자영업은 정년퇴직의 정함이 없기에 70세까지 계속 일할 생각이다.

차. 참여자 10

첫 직장으로 000 중견기업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현재 재직 중이다. 재무·회계의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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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업무 특성상 회사 경영진에게 중요 직책자로서 항상 칭찬을 들으며, 자신감 있게 20년 이

상을 근무해 왔다. 최근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이 많아졌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회사의 조직적 선순환을 위해 자발적 퇴직을 선택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자기 계발을 위해

서 어려운 공인 회계사 자격시험 공부를 회사 일과 병행 중이다.

카. 참여자 11

첫 직장으로 000 대기업에서 12년 근무하고, IMF 시기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생의 1차 

강제퇴직을 당했다. 무직 기간을 대학 시간강사, 프로젝트 연구 등으로 1∼2년을 버텼다. 그 

후 소기업에 재취업했다가 자기 계발을 위해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박사학위 취득을 기반으로 다시 대기업에 입사했으나, 회사 경영난으로 3년 만

에 다시 권고사직 당했다. 그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가 회사 경영난으로 3년 만에 또 권

고사직 당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에서 4년째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참여자 11은 건

축을 전공하였으나 20대부터 현재 50대까지 R&D(research and development)라는 직무만을 

고수해오고 있다. 그런데 R&D 연구개발부서는 대체로 회사경영의 어려움이 생기면 구조조

정에서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강제퇴직을 여러 번 경험해야 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의 수집은 COVID-19 팬데믹의 국내 확산 이전인 2019년 5월부터 2020년 1

월까지였고, 자료의 분석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였다. 

면담 질문지는 은퇴 및 적응과정과 관련된 문헌, 중년기 남성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

한 문헌(Hwang, 2004; Kang, 2008; Lee & You, 2017; Park, 2020; You, 2015), 그리고 중년남

성을 대상으로 기업 상담을 하는 상담자와 연구자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도교수 외 질적 연

구자 2인에 의해 초기 면담 질문지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질문지는 외부의 감수자 3인에게 

감수를 받았으며, 심층 면담 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 2인에게 2019년 5월 11

일 이후에 예비조사를 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주제는 연구 문제에 적합하게 은퇴불안 적응의 과정들에 대한 문항(Hwang, 2004; Kang, 

2008; Lee & You, 2017; Park, 2020; You, 2015)들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포함된 문항들은 다

음과 같다. (1)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의 어려움과 적응의 경험, (2) 현

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의 은퇴불안 적응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촉진요인과 제

한요인, 대처전략의 경험, (3)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의 은퇴불안 적응과정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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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들은 어떠한 관점과 인식을 갖게 되었는가? (4)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의 은

퇴불안 적응과정 경험이 이후의 중·노년기에 미치는 영향 및 은퇴 계획과 준비 등이 포함

되었다. 이러한 면담 질문지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 과정에서는 연구자에 의해 세부적인 질

문과 후속 질문들이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 단계는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에 따라 자료의 수집·분석이 동시

에 이루어졌다. 근거이론의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자가 분석 도구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이론

적 민감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Chae & Lee, 2015; 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본 

연구자는 중년기 남성에 관한 서적, 신문, 학술적 문헌, 인터넷 자료, 그리고 영화 등의 영상

매체를 꾸준히 접하였다. 그리고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에서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실시·해석 및 세미나를 진행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 민감성을 도모하려고 노

력하였다. 

자료의 분석에서 본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분석하면서 중요한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가 무슨 일에 관한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심적인 현상은 무

엇인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왜, 어

떻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점

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건

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면서 분석을 하였다. 

  

5. 자료의 신뢰·가치성 평가

질적 연구의 검증과 평가의 기준은 양적 연구와는 구별된다(Chae & Lee, 2015). Myers & 

Thyer(1997)는 질적 연구의 검증·평가의 기준에서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엄격성

(rigor)의 확보’를 연구의 핵심요소로 규정하고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이라고 강

조하였다(Kim, 2006). 본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에서 수시로 자아 성찰을 준수하였고 책임감

과 윤리성으로 연구의 결과적 엄격성 확보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 외에 연구의 전 과정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질적 연구의 

근거이론 방법론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상담 관련 박사 2인과 지도교수 1인의 자문단을 

통해 전반적으로 꾸준히 자문 받았다. 즉, 본 연구는 3인의 자문단에게 검토를 받음으로써 

감사 기능을 수행하였다. ‘확증성’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자문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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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연구자 자신이 연구에 개인적 

편향의 여부를 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질적 연구의 중립성을 지킴으로 연구자의 편향성이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즉, 확증성은 질적 연구에서 중립성을 의미함으로 신

뢰성, 전이 가능성, 의존성이 확립될 때 보장된다(Chae & Lee, 2015; 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떠오르는 생각과 관점을 메모하고, 자료 분석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하였고 자문단과 규칙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본 연구자는 은퇴불안과 현재 취업상태의 50대 중년남성에 대한 특정 편견이나 추구하

는 이론적 관점 없이 순수자료와 상호작용하였으며,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와 분석 과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개방코딩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는 반복적인 비교분석과 분석 코

딩을 통해 105개의 개념과 40개의 하위범주, 17개의 범주를 도출하여 <표 2>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표 2> 근거이론 패러다임의 개념 및 범주화

패러
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
과
적 
조
건

퇴직한 
선배들을 

보면서 퇴직을 
실감함

퇴직한 선배들을 
초라하게 여김

·최저임금을 받으며 운전학원 
강사 하는 선배를 보게 됨

·기고만장하던 선배가 퇴직 후 빈둥빈둥 
노는 모습이 한심하고 답답하게 보임

·구조조정 당하고 실업급여로 
생활하는 선배를 보게 됨

퇴직한 선배들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낌

·30년 같이 근무했던 
선배들의 퇴직이 시작됨

·퇴직한 선배들의 연락을 회피하게 됨

업무 
스트레스가 

심신의 문제가 
됨을 깨달음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음

·직장 상급자가 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커짐

·팀장이 되면서 가위에 눌려서 
깊이 잠든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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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이상 
징조가 생김

·술을 조금 마셔도 체력이 급격히 저하됨
·건강의 위험 시그널을 느낌

퇴직의 
불안감이 듦

퇴직의 어두운 그림자 ·눈에 띄게 구조조정이 많아짐. 

무엇을 할지 모르겠음 ·퇴직-프로그램의 종료가 다가옴

중
심
현 
상

단절로 인한 
고통

퇴직의 당혹감을 느낌

·가슴 아픈 퇴직을 당함
·외부환경에 의해 폐업함

·자기사업에 실패함
·징계로 퇴직을 함

·외부의 자원 없이 퇴직준비를 함
·고용단절이 반복됨

재취업이 어려움 ·재취업의 장벽인 나이 듦을 인식함
·재취업의 어려움을 인식함

심리적 고통을 느낌

·낙심/위축이 됨
·무기력/우울증에 빠짐
·자신감 하락이 됨
·매일 술을 마심

경제적 불안감을 느낌

·재정적 불안을 느낌
·임금 피크제로 소득이 감소 됨

·저임금의 불만을 느낌
·자녀 양육의 경제적 책임을 느낌

·현실적 고민을 함

가족 갈등이 생김
·계속 돈 벌어오기를 바람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함
·인맥관리를 방해받음

수치감을 느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자격지심을 느낌

사회적 소속감 
상실을 느낌

·체면이 중요함
·사회적 위치가 중요함

·사회적 관계 상실의 불안을 느낌

맥
락
적
조
건

일은 곧 
나의 정체성

일에 대한 충성심
·조직에 충성적 기여함
·오직 한 회사만 고집함

일은 나 자신임
·경력개발은 정체성임

·전문적 직무는 정체성임
·회사는 정체성임

일은 중요함 ·죽을 때까지 일할 것임

조직의 부정적 
감정 경험

조직과 갈등을 겪음 ·조직의 상사와 의견 충돌됨

조직에 억눌림
·조직에 배신감을 느낌

·조직의 부속품이 된 억울함을 느낌
·근로자의 성취한계를 절감함

지키고 싶은 
자존심

존재감 유지가 중요함
·내 역할을 찾고자 함

·박수 받을 때 떠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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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
적
조
건

현실을 수용함

심리적 지지를 받음

·가족의 지지를 받음
·이전 직장 동료들의 지지를 받음

·멘토의 자극을 받음
·위안 받는 동료 모임에 참여함

자기성찰을 함
·신중하지 못함을 깨달음

·감정조절이 미숙했음을 반성함
·자기반성을 함

현실을 똑바로 봄
·조직을 용서할 마음이 생김

·눈높이를 낮춤

남성의 성 역할 전통/유교적 남성역할

·가부장적 성향임
·강력한 책임감이 있음
·강한 의지력을 가짐

·권력 지향적임

성격특성에 
영향을 받음

긍정적 성격강점 있음

·낙천적 성향임
·긍정적 성향임
·인내심을 가짐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짐

긍정적 경험이 누적됨
·재취업에 성공함

·전직의 적응에 성공함

유능성을 
획득함 

전문성에 대한 확신
·기술직의 전문성이 있음
·경력개발의 전문성이 있음

성취를 통한 자부심
·모든 것을 다 성취함

·열등감을 성공으로 입증함

욕구를 자각함

취업상태를 
유지하고자 함

·고용 안정성이 중요함
·회사의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함

·자기사업을 계속 유지함

조직의 억눌림에서 
벗어나고자 함

·자기사업의 열망을 가짐

퇴직을 준비함
·자발적 ‘명예’퇴직을 함

·자발적 ‘일반’퇴직을 준비함

작
용
/
상
호
작
용

심리적 안정감 
확보하기

신체 활동하기
·테니스 운동모임에 나감
·나 홀로 자전거를 탐

종교 활동하기 ·적극적 종교 활동을 함

적응을 
노력하기

개인 생활을 수정하기

·자기계발을 함
·자기관리를 함

·지출감소를 위한 노력을 함
·자격증을 취득함

·자격증 시험공부를 함
·실직극복 경험을 상기함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하기

·사교모임에서 정보를 수집함 
·사업구상 모임에 참여함

·이직/전직을 준비함
·재취업에 도전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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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연구참여자들의 중심현상 원인이 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범주

들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퇴직한 선배들을 보면

서 퇴직을 실감함’, ‘업무 스트레스가 심신의 문제가 됨을 깨달음’, ‘퇴직의 불안감이 

듦’이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퇴직한 선배

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퇴직을 실감했고 또한 그동안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와 

50대의 나이 듦에 대한 노화로 심신의 문제를 깨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참여자들

은 친하게 지내던 직장 선배들의 퇴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퇴직이 다가오고 있다

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참여자 6). 퇴직한 직장 선배들이 실업급여를 다 받은 후에는 

운전 강사를 하거나 그냥 집에서 놀면서 등산 다니는 모습에 실망하고(참여자 5, 7, 8, 10), 

퇴직한 선배들을 초라하게 여기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5∼6년 전부터 30년을 같이 근무

해 오던 선배들의 정년퇴직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직장인의 끝이 다가온다는 불안감을 느끼

게 된다(참여자 6). 그리고 퇴직한 선배들에게 연락이 오면 퇴직한 선배들과 만남을 회피하

게 된다. 그 이유는 퇴직한 선배와 같이 될 것 같은 미래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직면하고 싶

지 않기 때문이다(참여자 10). 이상의 내용을 ‘30년 같이 근무했던 선배들의 퇴직이 시작

됨’, ‘퇴직한 선배들의 연락을 회피하게 됨’으로 개념화했으며, 이를 ‘퇴직한 선배들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낌’으로 하위범주화 후에, ‘퇴직한 선배들을 보면서 퇴직을 실감함’

으로 범주화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부하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됨을 

결
과

은퇴계획의 
방안을
모색함

새로운 진로 고민을 
시작함

·재취업/자기사업의 선택을 고민함
·새로운 이직의 적응에 두려움이 생김

해결책 찾는 과정의 
막막함을 경험함

·답이 없음
·하루하루 살아감

재취업 설계를 세워둠 ·은퇴설계를 세워둠

은퇴계획을 
실행으로 옮김

은퇴계획을 실천함

·잡기를 배우고 있음
·농사짓기 연습을 하고 있음

·돈/친구 관계의 중요성을 느낌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음
·재미있는 노후생활을 기대하고 있음

다가올 
노년기를 
자각함

경제적 안정감을 느낌
·부가(附加)소득이 있음
·경제적 불안은 없음

실존적 가치를 추구함
·고독/외로움이 남음

·자기 존재의 고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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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했으며, 자신 또한 회사의 과다한 업무로 주말과 야근 그리고 새벽에도 출근해야 하는 

업무의 스트레스가 컸음을 자각했다(참여자 2, 5).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50대의 나이 듦으로 인한 노화가 겹치면서 신체적인 이상 신호들을 감지하게 되었다(참여자 

2). 이상의 내용을 ‘직장 상급자가 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커짐’, ‘팀장이 되면서 

가위에 눌려서 깊이 잠든 적이 없음’으로 개념화했으며, 이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하위범주화 후에, ‘업무 스트레스가 심신의 문제가 됨을 깨달음’으로 범주화

했다.

나.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의 은퇴불안 적응과정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중심현상은 ‘단절로 인한 고통’이었다. ‘단절로 인한 고통’은 사

회적 또는 경제적인 관계가 꺾이고 부러져서 끊어짐으로 개인의 심리적 고통과 가족 간 갈

등의 심리 현상을 발생시키는 중심현상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비자발적 퇴

직을 당함으로 고용이 단절되어 재정적 불안감을 느끼고 가족과 갈등까지 생기게 된다. 그

리고 50대라는 나이 듦으로 재취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잘나가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상대

적 박탈감과 사회적 관계 상실의 불안을 느끼게 됨으로써 은퇴불안 적응과정에서 경제적 단

절, 사회적 관계 단절, 그리고 가족 소통의 단절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괴로움과 아픔으로써 

‘단절로 인한 고통’을 중심현상에 배치하였다.

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으

로 작용/상호작용을 다루고 조절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일은 곧 나

의 정체성’, ‘조직의 부정적 감정 경험’,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 ‘단절로 인한 고

통’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참여자인 현재 

취업상태의 50대 중년남성들이 일을 자신의 정체성·자존심과 동일시하는데, 일에 직접 관

련된 조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을 촉진 또는 방해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현실을 수용함’, ‘중요한 남성 역할’, ‘욕구를 자각함’, ‘유능성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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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성격특성에 영향을 받음’이 ‘단절로 인한 고통’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

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마. 작용/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단절로 인한 고통’이라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용/상

호작용은 ‘심리적 안정감 확보하기’, ‘적응을 위한 노력하기’로 나타나서 이를 중심현

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으로 배치하였다. 중심현상인 ‘단절로 인한 고통’과 관련하여 연

구참여자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면서 은퇴불안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바.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단절로 인한 고통’이라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은

퇴계획의 방안을 모색함’, ‘은퇴계획을 실행으로 옮김’, ‘다가올 노년기를 자각함’의 

결과를 가져왔다. 연구참여자들은 ‘단절로 인한 고통’을 수용·극복·적응하기 위해서 여

러 가지의 시도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진로의 고민을 시작하여 재취업의 설계를 세

우거나 미해결로 지속상태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범주 분류에 따른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축 코딩 

개방코딩 결과에 의한 적응과정의 패러다임 모형은 다음과 [그림 1]과 같이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 

l 퇴직한 선배들을 보면서 
퇴직을 실감함       

– 퇴직 선배를 초라하게 여김
   - 퇴직 선배를 보면서 불안을 느낌
l 업무 스트레스가 심신의 문제가 됨

 –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 건강의 이상 징조 생김
l 퇴직의 불안감이 듦 
–퇴직의 어두운 그림자
-무엇을 할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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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ê

맥락적 조건

è

중심현상

ç

중재적 조건

l 현실을 수용함
-심리적 지지를

받음
-자기성찰을 함

-현실을 똑바로 봄
l 남성의 성 역할

-전통/유교적
남성역할

l 욕구를 자각함
-취업상태의 유지를 

희망
-조직의 억눌림 

탈피희망
l 유능성을 획득함

-전문성에 대한 
확신

-성취를 통한 
자부심

l 성격특성 
영향받음

-긍정적 성격강점 
있음

-긍정적 경험이 
누적됨

l 단절로 인한 고통
-퇴직의 당혹감을 느낌

-재취업의 어려움
-심리적 고통을 느낌
-경제적 불안감을 느낌
-가족과 갈등이 생김

-수치감을 느낌
-사회적 소속감 상실을 느낌

l 일은 곧 
나의 정체성

-일에 대한 충성심
-일은 나 자신임
-일은 중요함

l 조직의 부정적 
감정 경험

-조직과 갈등을 
겪음

-조직에 억눌림
l 지키고 싶은

자존심
-존재감 유지가 

중요함

ê

작용/상호작용 

l 심리적 안정감 확보하기
    종교 활동하기 / 신체 활동하기

l 적응을 위한 노력하기
개인 생활 수정하기 /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하기

ê

결  과

l 은퇴계획의 방안을 모색함 
- 새로운 진로 고민을 시작함

- 재취업 설계를 세워둠
- 해결책을 찾는 과정의 막막함을 경험함 

l 은퇴계획을 실행으로 옮김 - 은퇴계획을 실천함
l 다가올 노년기를 자각함  

- 경제적 안정감을 느낌
- 실존적 가치를 추구함

[그림 1]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의 은퇴불안 적응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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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코딩 

가. 핵심범주: 단절로 인한 고통을 통해, 노년기의 성숙성을 향해 나아감

본 연구의 핵심 범주는 ‘단절로 인한 고통을 통해, 노년기의 성숙성을 향해 나아감’으

로 나타났다.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경제적 단절, 사회적 단절, 심리적 단절에 의한 고통을 

이겨내고 재취업에 성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 이론 생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의 은퇴불안 적응과정에 대

한 이론을 정리하면 ‘자각기 단계’, ‘모색기 단계’, ‘수용기 단계’, ‘적응기 단계’

로 [그림 2]와 같다. 

적응기 단계

• 현실 수용형   • 목표 도전형
• 유예 지속형  • 안정 적응형

⇧
수용기 단계 

• 심리적 지지를 받음
• 눈높이를 낮추고 현실을 수용함

• 긍정적 성향으로 자기 긍정의 실현을 함
• 대처전략을 세우고 실천함

⇧
모색기 단계

    • 재취업을 위한 꾸준한 정보탐색과 도전을 실천함
•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에 시달림

• 부양의 책임과 개인적 성취에서 갈등함
• 퇴직상태에서의 불안감을 견디기

⇧
자각기 단계

    • 퇴직 선배들의 초라한 모습에 느끼는 은퇴불안
•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과 노심초사

    • 사회·경제적 단절의 고통을 안고 재취업에 도전

[그림 2]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의 은퇴불안 적응과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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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기 단계는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들이 은퇴불안을 느끼면서 적응해가는 첫 

단계로 친했던 직장 선배들이 정년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한 후, 집에서 놀거나 등산 다니는 

모습을 초라하게 여기면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퇴직을 자각하게 된다. 또 20∼30년 이

상의 직장생활에서 그동안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와 50대의 나이 듦에 의한 노화가 겹쳐 심

신의 건강위험 신호를 자각하게 되면서 현실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다

가올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을 심리적으로 느끼면서 재취업 또는 이

직/전직을 준비하게 된다. 

모색기 단계는 은퇴불안의 고통을 경험한 현재 취업상태의 50대 중년남성은 모색기 단계

에 접어들게 된다.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불안감을 견디는 과정으로써, 가

족 부양의 책임과 개인적 성취를 위한 재취업 또는 이직·전직을 위한 꾸준한 정보수집에 

노력하며 도전하게 된다. 

수용기 단계는 자각기 단계와 모색기 단계를 거쳐, 새로운 대처 방법을 시도해 보는 과정

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 동료들의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고 자신의 고유한 긍정적 성향으로 현실을 수용하고 대처전략을 세워서 실천하게 된다. 

적응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현실 수용형, 목표 도전형, 유예 지속형, 안정 적응

형’의 각 유형별로 능동적 적응과 수동적 적응을 선택하며 성장해 나아갔다.

Ⅴ. 논의 및 결론

중년기의 심리적 변화인 은퇴불안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중년남

성 중에서도 50대의 나이가 산업인력 가운데 가장 비자발적 은퇴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있으면서, 또한 자살을 포함한 사망률이 다른 연령대와 여성에 비교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

났다(Statistics Korea, 2016)는 사실은 본 연구결과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고학력에 부

동산 소득 또는 아내의 소득 등의 부가소득이 있는 50대 중년남성의 경우에는 안정된 취업

상태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노년기를 위한 심리·사회·경제·신체적 준

비 활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에, 저학력에 부가 소득이 없는 50대 중년남성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취업상태 또는 무직으로 사회적 관계가 제한적이 되어서, 곧 다가올 노년기의 빈

곤·위축·관계 단절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50대 중년남성들이 은퇴불안에 어떻게 적응하고 그 적응에서 추구하고

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들의 삶 속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평생교육 및 경

제·사회적 지지를 고려한 정부·민간의 지원정책 마련과 진로·심리상담 지침의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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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은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바탕으로 은퇴불

안에 적응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은퇴불안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은퇴

불안, 사회적 은퇴불안, 심리적 은퇴불안, 신체적 은퇴불안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해 왔

으며 이로 인한 위기·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고하

는 은퇴불안은 경제적 수입의 단절이다. 즉 사회·심리적 은퇴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적 수입의 단절로 인해 발생 되었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신체적 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와 소

진 등의 어려움도 있었다. 은퇴불안 적응과정에서 우울·불면증을 경험한 경우가 3명(참여

자 1, 3, 5), 매일 술을 마시는 행동을 보인 경우가 2명(참여자 1, 3)이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중심현상인 ‘단절로 인한 소외감·위축감·불안감·외로움·두려움 등의 심리적 고

통’을 경험하였다. 

둘째, 은퇴불안 적응은 성격특성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긍정적 

성격을 바탕으로,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중심현상인 ‘단절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처전략을 세우고 주체적으로 은퇴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의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실직 상태에서는 효율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남는 시

간을 잘 활용하였고 재취업의 긍정적 경험들을 재인식하면서 적응하고 있었다. 즉, 성격적 

특성인 ‘긍정성’이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Jang & Kim, 2011), 진로적응성

은 이들이 ‘괜찮은 일’에서 근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로 인해 ‘생존의 욕구’, 

‘사회적 연결의 욕구’, ‘자기 결정의 욕구’가 만족이 되어 궁극적으로 개인의 ‘일의 

충만함’과 ‘심리적 안녕’에 도달한다는 Duffy et al.(2016)의 일의 심리학(PWT) 이론적 

접근으로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의 적응과정이 설명되고 이해되었다. 

셋째, 은퇴불안 적응은 종교와 지지적 체계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적응을 도모하는 지지

적 관계는 가족 및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50대 동료들과의 교류, 종교 활동, 멘토 등과의 

관계로 나타났다. 종교단체와 복지시설, 서비스 기관 등에서 은퇴불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기회와 심리적인 버팀목 대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확충은 매우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만남을 통해서 현재 취업상태의 50대 중년남성들에게 생

애사적 발달에 대한 ‘성장의 욕구’가 아직도 강렬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느꼈다. 본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는 은퇴불안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기도 했지만, 은퇴불안을 장기적으로 경험

하고 있는 참여자라 하더라도 심리적 장애까지 발전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주변 환경을 변

화·성장시키려는 ‘현실적 고민’과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실존적 고민’으로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이들은 비자발적 은퇴·퇴직으로 인한 좌절의 경험과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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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단절의 고통으로 낙심하고 자신감의 하락이 되었더라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

고, 중심현상인 ‘단절로 인한 고통’을 통해 은퇴불안 경험을 교훈 삼아 새로운 자신의 삶

을 준비하고 자기를 실현하려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였다. 따라서 50대 중년남성들을 돕는 

사회의 구성원들, 기업·조직·현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50대 중년남성들의 가족은 이들이 

자신에게 잠재되어있는 자기 성장의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고 은퇴불안의 적응과정 경험을 

통해 성공적 노화의 노년기 성숙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은퇴불안 적응과정에서 50대 중년남성들의 중심현상인‘단절로 인한 고통’에 

미친 영향력의 이해를 위한 요인으로써, 한국인의 의식구조인 유교적 전통문화에 따른 남성 

중심의 ‘책임감’과 ‘체면 유지’를 들 수 있다. 책임감을 중시하는 현상은 1960∼1970년

대에 성장기를 보낸 현재의 50대 중년남성들이 가족의 ‘아들·오빠·남동생’이라는 가부

장적 남성 역할의 위치에서 교육 기회의 특별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을 대표하는 성

공·출세의 책임감으로 나타났다(Kang, 2010). 또 체면유지를 중시하는 현상은 외적인 면에 

치중하는 현상으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타인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눈치 문화’에서 발

생한 것이다. 타인의 눈치를 보는 문화는 심리적 에너지의 손실과 가식적인 겉치레 문화로

써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시하는 삶의 자세를 만들었다고 판단되어 

진다(Park & Yeon, 2004). 그리고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가족관계는 역할·지위가 

성과 나이에 따라 서열이 결정되며, 특히 남성 가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가족 중심의 위계질

서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Kim, 2016). 그 결과로 현재 취업상태의 50대 중년남성들은 심리적 

고통을 혼자 삭이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섯째, 50대 중년남성들에게 회사·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한국인의 정서적 특성인 

유교의 ‘충’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체로 현재 취업상태의 50대 중년남성들은 회

사·조직에 온 열정을 바쳐 젊은 날을 희생하고 충성하면서 조직에 대한 고마움의 긍정적 

감정(참여자 4, 6, 7)과 조직에 대한 불만의 부정적 감정(참여자 1, 2, 3, 5, 9, 10, 11)이 함께 

공존하였다. 즉 이들은 회사·조직이 통제적이더라도 자신의 고용을 끝까지 책임져줌에 대

한 고마움의 양가감정으로 혼란스러워했는데, 이는 중년기 남성의 갱년기와 맞물리면서 이

들을 심리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된다(참여자 2).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

여자들은 주어진 조직환경에 능동적으로 현실을 수용하고 변화에 대처하면서 은퇴불안에 

적응해 나갔다. 

본 연구는 현재 취업상태인 50대 중년남성의 은퇴불안 적응과정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

해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50대 중년남성의 취약성과 관련 요인을 체계적인 종단연구로 이

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의 은퇴불안 적응과정 패러다임 모형에서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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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간의 관계연구 및 가설적 관계 진술의 가설검증을 위해 양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자는 여성이고, 연구참여자는 남성이었다. Hyman et al.(1954)은 연

구자와 참여자가 같은 성(gender)일 때와 다른 성(gender)일 때의 심층 면담의 결과가 성차

별적 태도로 편견적 연구에 대한 조심성을 위해서 본 연구와 동일 주제·대상·연구조건에

서 남성 연구자의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차이 비교하는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 분석은 COVID-19 팬데믹의 국내 

확산 이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COVID-19 팬데믹 이후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유의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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